
구라보의 대나무 가루 가공 소재 개발 

구라보의 면ㆍ합섬 사업부는 맹종죽(猛宗竹)을 가루로 만들어 특수 기술로 

천에 가공한 소재를 개발하고 “대나무 옷(竹之衣)”이라는 브랜드로 발표하였

다. 

면 100% 소재를 중심으로 폴리에스터 혼방 소재 등에 특수 기술로 가공할 

수 있으며, 침장품, 가정용품, 신사 복지, 숙녀 복지로서 판매하기로 하였다. 

대나무에 들어 있는 많은 유효 성분 중에서도 폴리페놀(polyphenol)에는 항

산화 작용이나 항균 작용이 있다고 한다. 맹종죽(죽순대)을 그대로 가루를 만

들어 날염 방식으로 가공하여 천연의 항균성을 그대로 지니고 있게 하였다. 

이 소재는 침장품으로서는 쉬트, 커버, 파자마, 이불잇 등이며, 가정용품으로

는 부엌용품, 목욕용품, 화장실용품 등이며, 신사 및 여성 의류로서는 타운 

캐주얼 웨어로 제안하고 있다. 연간 판매액은 초년도에 1억엔, 3년 후에는 3

억엔을 목표로 하고 있다. ♣ 

 


